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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언어·문화 간의 교차와 교류도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다. 상이한 언어·문화 간의 연결 과정에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번역이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서 새로운 양상과 역할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번역자들

이 산업적, 전문적 맥락에서 정보 교환과 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 번역을 수행

하기도 하지만, 번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온라인 공동체를 중

심으로 유희나 봉사의 의미로 비전문적 번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아마추

어 번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심 영역, 취향, 가치관, 이념 등이 유사한 개인들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번역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TED 강연을

번역하는 자원봉사 공동체(https://www.ted.com/participate/translate), Viki 영상

* 이 연구는 2021년도 아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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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팬번역 공동체(https://contribute.viki.com/), Coursera 강의 영상 번역 자원봉

사 공동체(https://translate–coursera.org/) 등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인 의미의 번역이 디지털 기술로 매개되는 미디어 환경과 만날 때 가장 새롭게

보여주는 형식이 공동체 중심의 아마추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번역학계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아마추어 번역 활동에 관한 학술적 관

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특히 국내 번역학계의 경

우, 아마추어 번역을 ‘비전문번역(non-professional translation)’, ‘팬섭(fansub)’, 

‘자원봉사 번역(volunteer translation)’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공동체의 홈

페이지를 조사하거나 번역 결과물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관련 언론 보도

나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출간된 바 있다(이지민 2015, 2021; 김순미

2016). 이들 연구가 아마추어 번역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고, 공

동체에서의 번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마추어

번역과 관련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번역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는

개인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번역 방법 및 전략을 익히고 번역 질에 대한 기준

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요구된 바를 알아가

고 번역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고 내면화하는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본 연구는 번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공동

체에서 번역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배우고, 지식 생산 및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

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질 레이브와 에띠엔 웽거가 제시한 “실천공동체

(communities of practice)” 개념(Lave and Wenger 1991; Wenger 1998)을 번역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실천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공동체

의 구성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실천을 통해 공동

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일종의 집단을 뜻한다.1) 학습에 관한 논의에서 처

1) ‘실천공동체’의 원어 표현인 ‘communities of practice’는 국내 학계에서 ‘실천공동체’

와 ‘실행공동체’로 번역되고 있다. 즉, ‘practice’의 대응어로 ‘실천’과 ‘실행’ 중 무엇

을 쓰는가에 따라 학자별로 다른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Practice’는 ‘행위를 수행

함’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함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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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용된 이 개념은, 이제 교육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의학, 

공학, 신학, 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번역학의 경

우, 2016년 6월 통번역 교육 학술지인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가

실천공동체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을 주제로 특

별호를 발간했다. 2022년 1월에는 번역학 학술지인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에서 실천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특별호를 발간하여 통번

역 교육 외에 번역학 내에서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개

괄했다(Cadwell et al. 2022). 이외에도 실천공동체 개념을 활용한 통역과 번역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 논문 등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해외 번역학계에서는 실천공동체에 관해 학술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국내 번역학계에서는 아직 이 개념을 적용한 번역 관련 연구가

소수의 논문(예, 송연석 2017)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고, 

특히 공동체 기반 아마추어 번역을 실천공동체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표되

지 않고 있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통번역에 대한 지식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지식을 생

산 및 재생산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천공동

체 개념이 무엇이고, 이를 번역 연구, 특히 공동체 중심의 팬번역 연구에 어떻

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논문 후반부에서는 BTS 관련 팬번역 공동체인

‘BTS TRANS’를 중심으로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맥락 안에서 행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practice’의 번역어는

‘실행’과 ‘실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communities of practice’ 개념이

참여와 상호작용의 자발성, 적극적인 의미 공유를 통한 정체성 형성과 협상, 참여와

문제 해결에 관한 실천 의지 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실천’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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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공동체’ 개념과 번역 연구

2.1 ‘실천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천공동체’는 1991년에 레이브와 웽거가 처음 소개한 뒤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연이 확장되고 초점이 달라진 개념이다.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

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

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개념을 제시한 학자 중 한

명인 웽거 본인이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점

이다(Lave and Wenger 1991; Wenger 1998; Wenger and Snyder 2000; 

Wenger, McDermott and Snyder 2002; Wenger and Wenger-Trayner 2015). 따

라서 본 절에서는 실천공동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제시되었고, 그 후 웽거의 주

요 저작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레이브와 웽거는 1991년에 새로운 학습 모델인 ‘상황 학습’을 제안하면서

실천공동체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상황 학습: 합법적 주변 학습(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Learning)�이라는 저서에서 학습은 계획적이고

기계적인 전달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진정한(authentic) 그리고 동기부

여가 있는 배움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Lave and Wenger 1991). 학습

에 관한 전통적 객관주의 패러다임에서는, 학습은 교수자가 전달하는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가 습득하고 수용하는 것이고, 지식은 학습자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레이브와 웽거는 학습이 지식 전달과

습득을 넘어 상호작용과 지식의 공유 등 사회적 측면을 토대로 한다는 상황 학

습 중심으로 배움을 이해했다. 즉, 학습자는 사회적 행위자이고 개인은 개개인

의 실천을 통해 비롯되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개인의 실천은 해당 상황에 기반

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학습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 학습에서 의

미하는 상황은 실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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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 학습’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학습 모델과 전통 학습 모델(Cox 2005: 529를 재구성)

상황 학습에 기반한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레이브와 웽거는

라이베리아의 양복점, 미국의 해군, 유타칸 반도의 산파, 미국의 정육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Lave and Wenger 1991: 59-87). 일례로 라이베리아의 바이족

과 골라족의 양복점 도제들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의복 생산용 도구, 직물의

재단과 재봉에 관해 익히고, 의복 생산의 전체 과정과 윤곽을 파악하는 한편, 

의복공들의 세계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배운다. 이 사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구조를 지니는 의복 제작 활동을 실행

하는 것을 ‘실천(practice)’으로 보며, 의복 제작을 위해 구성된 사회 집단은 ‘실

천공동체’로 보는 것이다(이영만, 박동섭 2010). 즉, 실천공동체는 물리적 공간

이 아니며, 단순히 지역공동체, 회사의 부서, 학교의 반, 가족과 같은 제도적인

사회조직도 아니다. 실천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실천을 공

유하는 일종의 단위이다. 의복 제작을 위한 공동체는 단순히 제도적으로 조직

화되어 있다기보다도 의복 제작이라는 실천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것이다.

그 후 1998년에 웽거가 출간한 저서 �실천공동체: 학습, 의미, 그리고 정체

성(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에서는 실천공동

체가 새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지

식 생산 및 재생산의 기본 단위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전통 모델

(인지 이론 기반)

신모델

(구성주의, 상황주의 이론 기반)

- 교수, 습득 - 학습

- 교실 -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 교수자의 교수를 통해
- 학습자의 관찰을 통해(사회적 과정)

- 학습자의 주변적 참여를 통해

- 개별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배움 -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배움(사회적 과정)

- 계획된 교과과정을 통해 - 비공식적, 과업 수행을 통해

- 학습은기계적이고뇌의작용으로인한것

- 아이디어의 전달과 수용으로 이루어짐

- 학습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 학습은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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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기능하는 실천공동체는 급진적인 새로운 통찰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맥락을 제공한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호혜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과업을 수행해 온 경험은, 공동체가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학습

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창의적인 학습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경험을 공동체 역량으로 결집하는 한

편, 경험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

건들을 갖출 때 실천공동체는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훌륭한 장이 된다. 

(Wenger 1998: 214-215)

이처럼 웽거는 실천공동체가 지식 창출을 위한 역동적인 공간이 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학습과 정체성의 관계에 관해 상술한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구

성원들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포섭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후향적이기도 하고 전향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은, 단순히 기술과 정보 축적의 과

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존재 방식과 능력 변화의 과정이다(Wenger 1998: 215). 

정체성, 공동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은 “정체성 협상의 과정”(Wenger 1998: 149)이라는 것이다. 

웽거는 모든 공동체가 실천공동체인 것은 아니며, 실천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는 ‘실천’의 특정한 3가지 차원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Wenger 1998: 

72-85). 첫째, 구성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함께 작업하며 상호작용을 하

는 “호혜적 관여(mutual engagement)”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의 결과로

써 나타나고 구성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동의 목표(joint enterprise)”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가 의미 부여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shared 

repertoire)”, 즉, 이야기, 도구, 담론, 역사적 사건, 개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실천공동체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한다(Wenger 1998: 

125-126). 

(1) 지속적인 상호 관계 (관계가 조화로울 수도있고 갈등이 있을수도 있음) 

(2)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일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처리방식이

유사함

(3) 정보의 빠른 흐름과 혁신의 전파

(4) 소통에서의 탈형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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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제 상정과 협의에서의 탈형식 정도

(6) 구성원의 소속 여부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 방식이 유사함

(7) 구성원들 간 직무, 역량, 기여도에 관한 상호 인지 정도

(8)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 정의

(9) 자신들만의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행동과 결과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10) 자신들만의 도구, 표현 방식, 또는 기타 물건의 공유

(11) 자신들만의 지식과 이야기, 내부 농담

(12) 생산과 소통에서 자신들만의 노하우 공유

(13) 멤버십을 나타내주는 전문 용어의 공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의사소

통 방식, 용이하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형성할 수 있음

(14) 세상에 대한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담론의 공유

그 후 2002년에 웽거는 리처드 맥더모트, 윌리엄 스나이더와 함께 �COP 

혁명(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을 출간하면서 실천공동체를 “동일

한 관심사, 일련의 문제의식, 특정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어느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의 집

단”(Wenger, McDermott and Snyder 2002: 4)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오늘날 가

장 많이 인용되는 실천공동체의 정의이다. 해당 저서에서는 실천공동체가 개인

의 학습과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

직에서 지식 근로자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로 소개된다. 즉 자발적이고 자

생적인 공동체라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등의 단체가 개발하고 공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위라고 보는 것이다. 실

천공동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웽거, 맥더모트, 

스나이더는, 조직 혁신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조직이 실천공동체에 특정 규칙이나 규정을 강제할 수

는 없을지라도 공동체의 목표와 관심사, 구성원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2002년 저서에서는 조직 관리의 유용한 도구로 실천공동체가 소개되면서

실천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도 단순하게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1) 영역(domain): 문제를 정의하는 지식 분야 (공동의 입장, 공동의 정체

성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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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community):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집단(상호작용과 관계

를 통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배경을 구성한다.)

(3) 실천(practice):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특

정한 방식으로 행위와 행동양식(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틀, 아이

디어, 도구, 정보, 행동 방식, 언어, 이야기, 문서들의 집합이다.) 

이는, 실천공동체의 형태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천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과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본 요소들

만 충족하면 자발적, 자생적인 소규모 집단에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조직, 단체가 실천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웽거, 맥더모트, 스나이더의 저서가 2002년에 출간된 후 실천공동체 개

념을 토대로 기업 교육,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

로 출간되었다(Hughes 2007; Henriksson 2000; Halliday and Johnsson 2010; 김

인학, 고준 2011; 박창동, 이희수 2011; 장원섭, 김민영, 윤지혜 2009; 정진철

외 2011).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실천공동체의 형성 과정, 효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천공동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이 개념에 관한 비판이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실천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공동체 형성

과 유지에 작용하는 권력(power)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Niewolny and Wilson 2009; 

Gee 1999; Henriksson 2000; Halliday and Johnsson 2010). 권력과 위계, 정치적

요소들은 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갈등과 긴장

관계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웽거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낙관적, 이

상적으로 제시했고, 실천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시했다

는 비판으로 이어진다.2)

2) 1998년 저서에서 웽거는, 권력이 갈등과 지배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

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식 생산 및 재생산에 기여하는 행동력, 추진력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웽거는 구성원들의 배경이 다양하고 따라서 상이한 정체성

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의 실천공동체에 소속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주로 공동체

의 형성과 운영에서 주로 통합적인 조화로운 측면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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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판은, 실천공동체가 사회·문화적 학습을 설명하기에 시대착오적

이며 폐쇄적이라는 점이다(김다슬 2021). 1991년 저서에서 레이브와 웽거는 실

천공동체를 장인-도제 관계와 같은 폐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공동체를 본다면, 집단 내 정체성을 강조하고 외부와 경

계 지어지는 폐쇄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실천

공동체(특히 온라인 실천공동체)는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을 보인다. 웽거가 제

시한 실천공동체와 달리, 이들 공동체는 개방적이고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장인-도제 관계에

기반한 설명은 1991년 레이브와 웽거가 처음으로 실천공동체 개념을 소개할 때

예시로 사용한 것이고, 그 후로는 확장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Wenger 1998). 그리고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이분법적 관점

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실천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실천공동체에 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개념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사항이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개념적

외연의 확장으로 실천공동체가 학술적으로 쓸모없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ughes 2007).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에서

해당 개념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쓸모없는 개념’이라는 비판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웽거가 1998년에 제시한 실천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번역을

논의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실천공동체 논의에서 정체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학습과 의미 형성,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가치 공유, 공동체 활동과 지

식 창출 문제를 가장 학술적으로 상술한 출간물이 1998년 저서이기 때문이다. 

1991년 저서에서도 실천공동체 개념을 제시하지만, 초점은 상황 학습과 공동체

에서의 ‘합법적 주변 학습’이다. 2002년 저서와 그 후의 출간물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조직에서 지식 관리 및 문제 해결, 서로 다른 실천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 형성 등에 실천공동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

다. 웽거 자신도 1998년 저서가 실천공동체에 관한 가장 학술적인 논의라고 설

명한 바 있다(Omidvar and Kislov 2014). 따라서 본 연구 후반부의 BTS 

TRANS 분석에서는 웽거가 1998년에 제시한 실천공동체 개념을 토대로 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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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고찰한다.

2.2 번역학계의 실천공동체 연구

번역학에서 실천공동체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는데, 가장 대표

적인 분야는 통번역 교육이다(Cadwell et al. 2022: 2). 2016년에 출간된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의 ‘상황 학습’ 관련 특별호는 통번역 교육에

서 상황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황 학습에서 학

습자는 실천공동체에 속해 공동체의 주변부인 초보에서 시작해 공동체의 중심

부인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방식은 추상적이고 탈맥락화된

교실 안에서의 학습과 반대로 학습자로 하여금 통번역 상황, 즉 구체적인 활동

맥락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통번역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학습을

‘통번역 학습자를 교실 안팎에서 실제 업무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교육

방식’으로 정의하고, 실제 업무 환경이나 맥락에서 학습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González-Davies and Raído 2018: 1). 번역 산업의 역동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평생 학습 모델로 학생, 전문가, 교육자, 고용주, 고객으로 구성된 실

천공동체가 제안되기도 했으며(Berthaud and Mason 2018), 군사 분쟁 상황에서

통역사와 군인 간의 학습 현상을 다룬 연구(Tipton 2011)도 있다. 국내에서는

송연석(2017)이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를

번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2022년에 출간된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특별호

에서는 통번역 교육 외에 번역학 내에서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다루는데, 특히 통번역자 네트워크에서의 지식 공유와 협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리스쿠와 디킨슨(Risku and Dickinson 

2009)은 번역 공동체인 ‘프로즈닷컴(ProZ.com)’을 중심으로 전문 번역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동체에 가입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지식

을 공유하고 창출하는지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프로즈닷컴의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지식 공유, 학습,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번역자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은 번역을 하면

서 모르는 용어나 어려운 문장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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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이를 통해 공통의 표준과 가치를 마련하고 공

고히 함으로써 번역자로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었다(Risku and 

Dickinson 2009: 66).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전문 번역자 네트워크가 아닌, 아마추어 공동체에 적

용한 연구들도 최근 발표되고 있다. 유(Yu 2019)는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기반

으로 중국 최대의 크라우드소싱 번역 플랫폼인 ‘이옌(Yeeyan)’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공동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옌은 2006년 블로그로 시작해 2019년 기준 60

만 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번역 커뮤니티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과학, 인

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번역해 중국 대중들을 위

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Yu 2019: 237). 유(Yu 2019)는

이옌에서 실제로 작성된 번역문과 이 번역문을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구성원

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는데, 이옌이라는 실천공동체는 여러 하

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성원들은 공동 번역 과정에서 번역 프로젝

트 제안, 번역, 수정, 편집, 감수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보통 초급(novice), 중급

(experienced), 고급(senior) 구성원이 골고루 섞여 참여하고 있어 번역 과정에서

서로의 실수를 지적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Yu 2019: 244). 유(Yu 2019: 246)는 이러한 과정을 구성원들이 의미 협상

경험을 통해 실천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실천(practices)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Yu 2019)의 연구가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온라인 공동 번역

을 다룬데 비해 리(Li 2015)는 중국의 팬번역 공동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리(2015)는 ‘인터넷을 통한 민족지학 연구방법(ethnography over the internet)’인

‘넷노그래피(netnography)’(Kozinets 2010)를 통해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팬번역 공동체 중 하나인 ‘더 라스트 판타지(The Last Fantasy, TLF)’가 중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팬번역과 자막 작업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고, 구성원 간에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의견을 표현하는지 밝

혀냈다. 분석 결과 TLF는 공동체 내부의 규칙을 통해 팬번역과 자막 작업이라

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러한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무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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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제, 조정 문제, 신뢰와 통제 간의 딜레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

로 밝혀졌다(Li 2015: 223-5). TLF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정의된 경계’, 

‘자발적인 조정 방식’,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리(Li 2015: 225-226)는 TLF의 사회화 과정이 실천공동체에서의 “합법적

주변 참여”(Lave and Wenger 1991)와 유사한데, 이는 핵심 구성원 및 주변 구

성원 모두가 참여의 궤적을 설정하며 “자신들이 만들어 낸 정체성의 관점에서

실천에 참여하고 의미를 부여”(Wenger 1998: 155)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팬번역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Yao 2021: 

1), 흥미롭게도 팬번역 공동체를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주로 중

국의 팬번역 공동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Liu and De Seta 2014; Li 2015; 

Kung 2016; Yao 2021).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초국가적 팬번역 공동체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팬번역 공동체의 다면적인 특

성을 탐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팬번역 실천공동체인 ‘BTS TRANS’ 사례분석

3.1 번역 실천공동체와 팬번역

본 연구에서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BTS TRANS에서 아마추어 번

역자들이 번역을 학습하고 번역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BTS 

TRANS는 2023년 8월 기준 트위터 팔로워 수가 158만에 이르는 BTS 팬번역

공동체이다(https://www.bangtansubs.com/). BTS TRANS는 K-POP 그룹 BTS와

관련된 노래 가사, 영상 자막, 소식 등을 외국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업로드하

여 전 세계 팬들이 BTS 관련 콘텐츠를 언어 장벽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 이 팬번역 공동체는 간사(Secretary) 겸 코디네이터 5명, 번역자

10명, 서버(Subber)3) 10명 등 총 2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3) BTS TRANS에는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자(Translator)뿐만 아니라 타이밍(Timing: 영

상에서 대사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기록해 번역한 자막을 영상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작업), 타입세팅(Typesetting: 번역된 자막을 영상에 배치하는 작업),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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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기도 하다.

팬번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특히 한국

의 경우,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있어서 팬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순영, 정희정 2020; 이상빈

2011; 강지혜, 유한내 2021; 조성은, 조원석 2021). 팬번역은 특정 스타, 장르, 

작품에 대한 애호와 충성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열광의 대상’과 관련된 텍스

트를 번역하는 행위를 지칭한다(O’Hagan 2009; Pérez-González 2020). 번역학

자들은 팬번역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번역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활동이 자율적·자발적이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

용이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한다(Pérez-González 2012). 또한

팬번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팬들이 해당 콘텐

츠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한다(Dwyer 2012). 

앞에서도 밝혔듯이, 본고의 분석은 웽거가 1998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제시

한 실천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BTS TRANS를 하나의

실천공동체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는데, BTS TRANS를 실천공동체로 간주하는

근거는, 웽거가 제시한 ‘실천’과 관련한 3가지 조건, 즉 공동체가 실천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Wenger 1998: 

72-85). 우선, BTS TRANS는 구성원들이 모두 BTS 팬(BTS 팬덤 공동체인 ‘아

미(ARMY)’의 구성원이기도 함)으로, BTS에 관한 ‘팬심’으로 결집된 집단이며, 

BTS 관련 정보를 함께 번역하여 다른 팬들(아미)과 공유한다는 ‘공동의 목표

(joint enterprise)’가 있다. 둘째, BTS TRANS는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서 번역된 콘텐츠를 올리는데, 번역 작업은 상호작용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

며,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번역 결과물을 생성하고 공유

한다는 점에서 ‘호혜적 관여(mutual engagement)’가 이루어진다. 셋째, ‘팬심’의

대상인 BTS, 그리고 팬번역 활동에 관한 태도와 접근방식이 유사하고, 공동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기억, 언어 등의 ‘공동

의 자산(shared repertoire)’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

검수, 인코딩 등의 역할을 하는 서버(Subber)가 있다(https://www.bangtansubs.com/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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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근거로 BTS TRANS를 실천공동체로 간주하고,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한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BTS TRANS 구성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여 실천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

했다. 초점집단면담은 실천공동체 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깊은 관심 가지고 있는 집단과의 면담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Hennink, Hutter and Bailey 2020).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20년 8월 6일(그룹 1), 7일(그

룹 2), 10일(그룹 3) 등 3일에 걸쳐 총 10명의 구성원들을 줌(ZOOM)으로 인터

뷰했다. 구성원들이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어 시차를 고려해 비슷한 시간

대별로 3~4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했으며, 그룹당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 소요

되었다. FGI 참여자 명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FGI 참여자4)

그룹 이름 경력 국적 거주 국가
주당 평균
작업 시간

번역 교육
이수

전문 번역
활동 경력

1

A 2년 캐나다 슬로베니아 10-15 X X

B 1년 포르투갈 포르투갈 5-8 X X

C 3년 한국 스위스 1-3 X X

D 1년 미국 미국 N/A X X

2
E 5년 싱가포르 싱가포르 3-5 X X

F 1년 루마니아 스페인 7 X X

G 2년 6개월 독일 일본 5-10 X X

3

H 4년 네덜란드 네덜란드 10-15 X X

I 6년 대만 대만 5-6 X X

J 1년 미국 미국 5-8 X X

4) FGI가 실시된 시점은 2020년이었으며, 인터뷰 대상 중 일부는 2023년 현재 BTS 

TRANS에 속해있지 않는다. 구성원들에게 면담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신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

태에서 논문으로 발표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했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았

다. 연구에 도움을 준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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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연구자들이 질문한 내용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 번역작

업 방식, 그리고 공동체 작업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었으며, 질문지를 사전

에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배부해 답변을 미리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다.5) 인터

뷰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녹화 후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영어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은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 논문에 인용했다. 

4. 분석 결과

BTS TRANS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번역을 학습하고, 번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이에 관해서는 FGI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본 절에서는 ‘학습’과 ‘지식

창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4.1 번역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

BTS TRANS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두고 있는 팬번역 공동체이다. BTS 관

련 텍스트 번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역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새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공동체에 가입

한 새 구성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학습한다. 

아래 예문에서는 구성원들이 BTS TRANS에 가입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

면서 BTS TRANS에서 번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번역 행위자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C: 3년 전쯤 가입했는데, 그 당시 막 아미가 되고 나서 가사나 영상의 영

어 자막을 보니 오역이나 수준 이하의 번역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짜증

이 났어요. 조사를 좀 해보니 BTS TRANS가 가장 꼼꼼하고 정확한

번역을 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신청 후 가입 승인을 받아 팀에 가입

하게 되었어요. BTS TRANS가 가장 꼼꼼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팀

이기 때문에 많은 번역자들이 이 팀에 가입하는 것 같아요.

5) 구체적인 질문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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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번역을 하는 그룹은 많지만, 이 팀이 가장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이 점이 정말 좋았어요. 번역자 주(translator’s note)도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정말 디테일에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들어

존경스러웠고,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내놓는 번역 품질에 진심으로 주

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C와 A는 가입 동기와 관련하여 ‘BTS TRANS가 가장 꼼꼼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팀’이고, ‘이 팀이 가장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자

신들이 내놓는 번역 품질에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설명을 한다. 즉, 

BTS TRANS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제시한

다. 이는 결국, 본인에 대해서도 이런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

는 의미 부여를 한다. 학습의 목적과 지향점이 ‘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통해

BTS의 메시지를 다른 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정체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새 구성원의 참여

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온다.

I: 우리의 번역과 자막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번역이 얼마나 꼼꼼하

고 높은 수준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때

도 대부분 그러한 번역 품질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운이 좋게

도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

들이에요. 반발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 (새 구성원이 가입할

때도 테스트를 통해) 번역 순서나 자막의 정확성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해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E: 우리의 번역 스타일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처음 가입하면 가이드를 제

공받아요.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구글 문서(Google Docs)에요. 번역자가

따라야 할 가이드가 있고, 서버가 따라야 할 가이드도 있어요. 이 가이

드를 통해 번역의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이 표

준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작업을 하다가 같은 코멘트가 반복

적으로 달리는 경우, 이 코멘트를 가이드에 포함시켜요. 서로 논의해서

이런 번역 방법이 최선이라고 결정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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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의 답변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개별 구성원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지점을 중

요하게 고려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BTS TRANS가 아마추어 번역자들 중심의

공동체일지라도 성향과 번역에 관한 시각이 공동체와 맞아야 새 구성원으로 참

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번역 역량에 있어서도 공동체 합류 후 번역을

본격적으로 학습한다 할지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동체가 기대하는 일정한 수준

의 외국어 구사력과 번역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는 새 구성원의 번역 학습 과정에서 ‘가이드’(지침)와 ‘표준화’의 역할에

관해 설명한다. 새 구성원은 ‘가이드’를 통해 번역을 학습하는데, 번역 수행 과

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표준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은, ‘가이드’와 ‘표준화’가 고정적, 정태적인 것으로 제시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역동적인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이 의견 교환

과 번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가이드’에 새롭게 반영되는데, 이

처럼 ‘가이드’는 계속 수정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이드’는 구성원들이 번역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번역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이드’는 공동체의 정체성(정확하고 정교한 번역

을 수행하는 공동체)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번역 작업 수행 방식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도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A: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번역한

텍스트는 최소 두 명이 검토를 해요. 따라서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제

안하는 것에 모두가 익숙하죠. 자신이 번역한 것에 비평을 받거나 코

멘트를 받는 것에 모두가 그러려니 해요. 갈등 상황은 주로 팀 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되죠. [···] 대부분 번역은 구글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번역에 대해 코멘트를 달거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하다

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음표를 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 도와주실 분?” 등의 코멘트를 달아요. 대부분이 구글 문서 내에

서 해결이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 협력해 나가죠.

A의 답변은 우선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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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협력적이고, 개방적이

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번역 문제

를 해결해 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지정 검토자의 피드백을 직접 받기도 하

지만(‘한 사람이 번역한 텍스트는 최소 두 명이 검토를 해요’), 해결이 어려운

번역 문제를 공동체 전체에 물어보고 다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번역을 학

습하기도 한다(‘대부분 번역은 구글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 코

멘트를 달거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문제의

식을 갖는 부분을 알아가고, 그들의 질문과 답변 내용과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공동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여러 차원에서 학습경험을 하게 된

다.

4.2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창출

실천공동체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을 생산한다. BTS 

TRANS의 주된 관심사가 BTS이자 BTS에 관한 정보의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

에 이 공동체가 생산하는 지식은 ‘BTS에 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BTS에 관한 지식’ 창출이라는 표면적, 의도적 지식 생산 활동을

넘어, BTS TRANS가 ‘팬번역’에 관해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즉, 실천공동체인 BTS TRANS의 구성원들이 팬번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고, 이러한 앎의 문제를 팬번역에 관한 어떤 지식으로 구성하고 제시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6)

G: 이런 것을 어떻게 번역할지 꽤 긴 논의가 있었어요. 결정이 쉽지 않았

죠. 하지만 더 많은 시청자를 위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막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해서 한국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

6)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팬번역에 관한 지식’이 BTS TRANS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팬번역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팬번역 현상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연

구자의 관점이 아닌, 팬번역 공동체의 관점, 팬들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

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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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외국어를 많이 살려두는 것보다는 자국화된 접근법(domesticated 

approach)을 보통 사용해요. ‘maknae’ 같은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게 익숙할 텐데, 다른 한국어 단어는 빼버리거나, 번역자 주를 달기도

해요.

E: 아재개그 번역의 경우도 그래요. 조금 전에도 우리끼리 그 문제 때문에

한참 토론을 했었는데 생일 파티 영상에서 진이 “여기 맛술 없잖아”라

고 말하니까 정국이 “우리 다 예술이잖아”라고 맞받아쳤어요. 한국어로

는 정말 재미있는 말인데, 공식 자막에서는 “There is no cooking wine 

here” 그리고 “Don’t whine about it”으로 처리했어요. 우리 모두 그걸

보고 “번역이 달라!”라고 말했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금방 알

아들을 수 있게 운(rhyme)을 맞춰서 번역을 하긴 했는데, 한국어 표현

의 톡 쏘는 맛(lust)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A: 제가 느끼기에 특히 우리가 가사를 번역할 때는 시적 감성(poetry)을

전달하면서 메시지의 본질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요. 우리는 곡 자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원곡을 부를

때 말하려는 것을 그들의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거든요. BTS 노래 가사 번역은 우리 것을 보라고 다른 팬

들에게도 말해요. BTS 노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G, E, A는 공동체 번역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번역 방법과 전략의 문제에 관해 구성원들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는 BTS와 한국어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번역이 필

요하다는 설명을 하는 반면, E는 번역 텍스트가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번역하는 것보다는 출발어인 한국어의 뜻과 느낌, 재미와 함축의미가 모두 전

달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런 이유에서 번역 방법으로

‘번역자 주’를 자주 사용한다고 여러 구성원들이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상반

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번역 원칙만으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광고, 뮤직비디오, 보도 등)를, 그리고 여러 언어적 장치(언어유희, 풍자, 아이

러니 등)를 모두 번역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소통의 목표, 장르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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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유형, 드러내고자 하는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번역 방법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A의 경우, 가사 번역에는 가사의 의미

뿐만 아니라 가사가 지닌 ‘시적 감성(poetry)’, 그리고 원곡에 어떤 구체적인 원

어 표현이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사를 팬번역할 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BTS TRANS 구성원들은 팬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는 번역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번역 지식이지만, ‘옳은 번역’과 ‘나머지는 모

두 오역’이라는,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구

성원들은 번역 방법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직역’, 

‘의역’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번역 문제를 막연하거나 모호하게 또는 에둘러

설명하는 경우가 없다. G, E, A의 설명을 비롯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FGI 답변

에서도 번역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번역 문제가 등장하는 구체

적인 상황, 번역 방법이 필요한 세부적인 맥락, 특정 독자 집단을 목표로 하는

번역 전략에 관한 논의가 명확하고 자세하게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은 정교하고

적확한 언어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번역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국화된 접근법’)를 사용하기도 한다. 

BTS TRANS는 아마추어 번역자들로 구성된 실천공동체지만, 상호작용과

소통, 번역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팬번역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다. 팬번역

에서 대상 독자·시청자를 어떤 집단으로 설정하는지, 번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능과 효과가 무엇인지,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어떤 장르인지 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팬번역에 관한 새로운 이해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찾

아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찰력과 지식은 ‘가이드’에 기재되어 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지식이 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이 유지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G: (BTS의) 팬덤은 BTS의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BTS가 하

는 말을 가슴에 새기는 거죠. 팬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유치하다고 생

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BTS가 한 말을 듣고, 분석하고, 가슴에 새겨

요. 우리 팀이 번역 품질을 생각할 때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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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특정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버전으로 몇 주 동안이나 공유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번역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번역해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번역자 주를 많

이 다는 이유이기도 하죠.

E: 그런 작업은 타입세터들이 해요. 원래 광고에도 다른 색상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타입세터들이 원본의 캡션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해요. 캡

션 작업이 어렵더라도 번역팀에서 최대한 의미가 통하게 번역하려고

하죠. 끝말잇기 게임하는 장면을 어떻게 번역할지 한-영 번역자들끼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이 어떻게 하

면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

고, 그래도 부족하면 번역자 주를 달기로 했어요. 이런 문제는 한 사람

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 해결해요. 모든 사람에게 확인

을 받고 번역 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F: 중요한 것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작업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원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H: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무거

울 때 “나는 휴식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돼요. 한 달, 두 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번역 활동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다른 멤버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기뻐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항상 멤버들이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

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 예문들은 팬번역 문제를 팬덤과 팬번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G

의 경우, 번역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소셜미디어 시대에 스타에 관한 정

보가 팬덤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와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팬번역 공동체 입

장에서는 스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번역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번역의 질이 낮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무책

임하고 팬덤에 피해를 주는 일, 즉 팬번역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팬번역 윤

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팬번역에서 어떤 번역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정확한 번역을 위해 번역자 주를 많이 다는 이유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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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죠’)도 궁극적으로는 팬번역의 윤리 문제로 귀결된다는 설명이다. 

E, F, H는 팬번역이 공동체의 협업, 상호이해,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E의 경우, 팬번역은 다수의 논의를 통해 최적의 번역

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번역 결과물이 영상 텍스트에 자막으로 제대로 구현되

기 위해서는 타입세터들과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F는 팬번역의 경

우, 공동체의 정체성에 잘 맞는 구성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한다. 일반적으로 취향 공동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속성을 지

니지만, 팬번역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경우,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번역을 수행한

다는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지닌 구성원을 선

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H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팬번역은 특정 스타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고,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이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즉, 팬번역은 책임이 따르는 과업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취미를 향유하는 취향 공동체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연함과 상호이해,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BTS TRANS의 번역 실천은 BTS 관련 정보의 전파라는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팬번역이 ‘팬덤’과 ‘번역’의 접점에서 어떤 방식

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생산한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번역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시간과 능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공동

체이지만,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BTS TRANS가 실천공동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균형 지점을

팬번역 실천에 관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타에 대한 애

정이 정확하고 우수한 팬번역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부합

되는 성향을 지닌 구성원 선발에서부터 열린 소통과 상호이해, 협력으로 모든

팬번역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팬번역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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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고찰하고, 실천공동체를

중심으로 번역 연구를 수행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1991년

에 레이브와 웽거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뒤, 웽거의 후속 저서들(단독 저서

및 공동 저서)에서 초점이 다른 개념으로 제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여러 학문 분

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에 웽거가 제시

한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기반으로, 팬번역 공동체인 BTS TRANS에서 번역 학

습과 지식 창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했다. BTS TRANS는 BTS에 관한

애정을 공유하면서 BTS 관련 영상 텍스트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번역하는 공동

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은 구성원 선발에서 번역 학습과

활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환경과 조건이 된다. 이런 정

체성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번역을 학습하고, 번역에 관한 정교한 이해를 토대로 팬

번역 관련 지식을 창출한다.

BTS TRANS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천공동체 개념은 팬번역 공동

체의 정체성이 구성원의 경험과 학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찰을 가능하게 한

다.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역량이 공동체 역량으로 결집될 때 공동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공동체의 정체성도 유지되는데, 동시에 구성원들도 공동체

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인지하면서 공동체 활동

에 참여할 때 역량이 계발되고 능력이 신장된다. 특히 실천공동체를 활용한 분

석을 통해, 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새로운 지식 창출은, 가치 공유와 상호작용에

기반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팬번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구성원들끼리의 연결성이 어

떻게 ‘실천’에 관한 지식으로 구현되는지도 보여준다. BTS TRANS의 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책임의식이 취향 공

동체의 ‘놀이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팬번역

공동체에서 창출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아울러, 아마추어 번역 공동체의 부정확

한 번역 문제가 단순히 ‘나쁜 번역’, ‘질 낮은 번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의식, 공동체 의식 등의 팬번역 윤리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고, 공동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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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지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팬번역 윤리에 관한 논의는 번역

학 연구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문제로, 오히려 그 중요성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팬번역 실천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번역 관련 지

식이다.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BTS TRANS라는 특정 팬번역 공동체의 분

석에 적용한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실천공동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번역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 앞으로도 집단의 정체성과 상호작용

이 번역의 실천, 구성원들의 번역에 관한 학습, 지식 창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향후 번역학에서 다양한 번역 환경과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실천공동체 개념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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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GI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참여

동기

• BTS TRANS의 구성원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 다른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네트워킹을 하는지? 상호작용 방식과 프로세

스에 만족하는지?

•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BTS 팬덤의 일원이 되는 것이 본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지?

• BTS TRANS 활동과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 BTS TRANS 활동과 BTS의 세계적인 명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

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BTS의 소속사에서 공동체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지?

• BTS TRANS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는 흥미롭고/재미있고, 진심 어린/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그

렇다면 무엇인지?

운영

방식

• BTS TRANS 내에서 전반적인 활동 기획 측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

구하는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그 역할은 무엇인지?

• 공동체 내에서 번역 시스템 관리(및 번역 품질 보장)에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한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 번역 관련 문제나 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성원 간 갈등이 있을 때 어떻

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갈등과 그 해결의 예를 들어줄 수 있는지?

• BTS TRANS의 수입원은 무엇인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 BTS나 BTS의 소속사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 번역 작업과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지원 수준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지?

• 번역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BTS TRANS의 번역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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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and Knowledge Creation in Fan Translation Community: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mmunities of Practice’

Ji-Hae Kang* & Han-Nae Yu**

(Ajou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communities of practic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realm of translation studies, with a specific 

focus on research into community-oriented amateur translation. Drawing on 

Wenger’s 1998 conception of communities of practice, this study analyzes 

how learning and knowledge generation unfold within a fan translation 

community known as BTS TRANS by employ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pecificall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 analysis 

underscores that BTS TRANS embodies a distinct community identity that 

is dedicated to meticulously translating video content related to BTS. This 

identity effectively shapes and governs the entire spectrum of their 

activities. As this identity-driven interaction thrives within the community, 

members organically and flexibly acquire translation skills, culminating in 

the creation of translation-related knowledge. Illustra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BTS TRANS, the communities of practice framework emerges as 

a valuable analytical tool. It vividly illustrates how the dynamics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facilitate 

learning, skill enhancement, and the organic generation of knowledge.

Keywords: communities of practice, situated learning, identity, knowledge creation,

interaction, fan transla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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